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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1 최근 5년간(‘21~‘25) 5월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5월 누적 해양사고는 총 1,259건 발생

ㅇ (사고유형별) 주요사고*는 충돌 94건(7.5%), 안전사고 91건(7.2%), 화재·

폭발 64건(5.1%), 전복 36건(2.8%), 침몰 10건(0.8%) 順 발생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387건(30.7%), 부유물감김 181건(14.4%), 침수 90건(7.1%), 좌초 58건(4.6%) 등 順

ㅇ 5월은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충돌, 전복, 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사고

‘21~’25년 월별·선종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

《월별 해양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 비율 비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근 5년 
월별 해양사고 

발생 누적건수 (A)
969건 806건 1,117건 1,086건 1,259건 1,267건 1,430건 1,455건 1,773건 1,739건 1,384건 1,158건

최근 5년 안전사고 
누적건수 (B)

52건 49건 66건 71건 91건 54건 85건 72건 97건 90건 76건 74건

사고발생률 (B/A) 10.4% 9.8% 13.2% 14.2% 18.2% 10.8% 17.0% 14.4% 19.4% 18.0% 15.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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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주요사고 특성

ㅇ 조업일수가 늘어난 반면 유의파고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어로

작업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

□ 해양사고 예방대책

ㅇ (안전사고 예방) 작업중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 착용, 양망기 등 어로

설비 이용시 안전거리 유지, 무리한 조업 자제 및 기상정보 주의

  * ‘26.7.1부터 기상특보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실시

ㅇ (유의파고) 5월 및 6월에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수위가 높아 주의 필요

‘23~’25년 월별 유의파고 최대값 통계

* 출처 : 기상청 해양 기상·기후정보

연

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1.2 1.3 1.4 0.8 2.2 2.8 0.9 1.7 2.5 1.5 1.4 1.7 2.3 2.0 2.0 2.3 2.2 3.0

2024 1.1 1.9 1.2 1.1 2.0 2.2 1.0 1.9 2.9 1.7 2.5 2.9 2.5 2.2 2.3 3.0 3.4 3.1

2025 1.6 2.6 2.8 1.7 2.2 3.1 1.5 2.4 2.0 2.7 3.0 3.2 2.6 2.6 3.3 3.1 3.5 4.2

  * 통계 산출 기준은 2025년도 이전은 5개년, 2025년도 이후는 10개년을 적용

연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서해 남해 동해

2023 2.3 2.0 2.3 1.3 1.4 2.0 1.3 1.3 1.7 1.0 1.9 1.9 0.8 1.8 2.6 0.8 1.2 1.1

2024 2.1 2.1 2.8 1.2 2.2 2.9 1.8 1.8 2.5 0.6 1.4 2.2 0.9 1.4 2.7 0.5 1.0 1.2

2025 4.0 4.0 3.7 3.6 3.8 3.5 3.3 3.8 4.1 2.3 3.0 2.0 1.8 2.3 2.7 2.0 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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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중 월별 누계)

1. 주요사고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2. 월별 해양사고 현황(’21~‘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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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정보

1. 2026년 5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 유의파고 관측(4월) 및 예측 시계열(5월) ▣ 최근 10년간(’16~’25) 및 지난해('25년) 5월 풍랑특보일 수

○ 5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10년(’16~’25년))

○ ’26년 5월 수온 예측정보  

 ○ 5월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해) 평년(13.2~13.6℃) 보다 높을 확률이 60%입니다.

    (남해) 평년(16.4~16.8℃) 보다 높을 확률이 70%입니다.

    (동해) 평년(14.1~14.7℃) 보다 높을 확률이 80%입니다.

※ 평년범위는 과거 30년(1991-2020년)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33%~66.67%에 해당하는 값

<확률별 해석>

확률
(낮음: 비슷: 높음)

해설

높음 확률이 50% 이상 평년보다 높겠음
(낮음(20):비슷(40):높음(40))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또는 
(낮음(30):비슷(40):높음(30)) 평년과 비슷하겠음

(낮음(40):비슷(40):높음(20)) 평년보다 대체로 낮겠음

낮음 확률이 50% 이상 평년보다 낮겠음



- 5 -

4 주요 사고 사례

1. 어선 A호 선원부상사건 안전교육 미실시, 선원 부주의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4.99톤, 길이 11.00미터

일시
장소

2024년 5월 12일 10시 39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서도 남단 80도 방향 7.5해리 해상

피해

상황

A호는 새우 조망어업을 하기 위하여 2024. 5. 12. 06:11경 선장과 선원 

1명 등 총 2명이 승선한 채 거문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4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 같은 날 07:50경부터 예망함.

같은 날 10:25경 예망 중인 그물이 해저의 뻘에 박혀 예망이 불가하여 

양현의 사이드롤러로 끌줄을 감기 시작함.

위 사고 일시와 장소에서 선원이 사이드롤러에 끌줄이 엉키는 것을 풀려고 

하던 중 오른손이 줄과 함께 사이드롤러에 감겨 돌아가 오른쪽 손목의 

뼈들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함.

날씨 서풍 초속 8~10미터, 파고 1.5~2미터, 시정 3해리, 흐린 날씨

원인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기로 그물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여 손이 어구줄과 같이 양망기에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작업복장 확인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

교훈

ㅇ 선원은 양망기 등 회전하는 장비에 그물 등이 엉키는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장비를 정지시킨 뒤 정리 작업을 해야 한다.

ㅇ 선장은 양망기 등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비를 선원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할 때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복장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ㅇ 선장은 작업 전체에 대한 관리자로서 상황을 지휘·감독해야하고, 가능한 

그러한 작업인력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작업현장에 배치

해야 한다.

관련

사진

A호 항적 및 사고해역도(左) 및 좌현 사이드롤러와 조작 레버(右)



- 6 -

2. 어선 A호 선원사망사건 안전관리 소홀, 작업인력 배치 부적절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72톤, 길이 30.88미터

일시
장소

2022년 5월 30일 20시 3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도 남방 약 8마일 해상

피해

상황

A호는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22. 5. 28. 21:05경 진도 

서망항에서 선장 포함 8인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하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이었음.

2022. 5. 30. 20:37경 투망 과정에서 범포가 펴지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죔줄을 다시 거둬들이려는 순간 사고선원이 레버를 오작동하여 양망기에 끼어 

사망함.

사고 이후 선장은 즉시 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투망한 그물을 모두 양망

하는 등 3시간 반가량을 소요한 후 신고함.

날씨 남서풍 초속 6~8미터, 파고 0.5~1미터, 시정 약 3해리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A호가 투망 작업 중 그물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 

어구줄을 다시 감아 들이는 과정에서 선장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적절한 인력

배치로 인하여 경험이 부족한 사고 선원이 양망기를 반대로 조작함으로써 발생

교훈

ㅇ 선장은 선박에서의 각종 작업에 있어 정해진 인력이 배치되도록 관리

하고 이를 항상 감독하여야 한다.

ㅇ 선장은 상황 판단이 더디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규 선원이나 외국인 

선원에게 작업을 시킬 때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수시 확인

해야 한다.

ㅇ 선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정확히 이해한 후 동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지시자에게 다시 물어 확인하여야 한다.

ㅇ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

해야 하고,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사진

양망기 모습 및 설치 위치(左) 및 사고 발생 당시 상세 항적(右)


